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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역할과부하와 일-가정 갈등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시간 통제감의 매

개효과를 밝히는데 있다. 연구를 위해 현 직장에서 근속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직장인 222명으

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상관분석 및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일-가

정 갈등은 시간 통제감과는 부적으로 직무스트레스와는 정적으로 유의하게 관련되었으나 역할과

부하는 시간 통제감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시간 통제감은 일-가정 갈등과 직무

스트레스간의 관계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그

리고 향후 연구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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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스트레스는 개인 건강뿐만 아니라 기업 성

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따라서 직무스트

레스에 관한 연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가운데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직무스

트레스 원인에 관해서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주로

다루고 있는 직무스트레스 원인은 역할과부하, 역

할 갈등, 역할 모호성, 역할과부하 등에 초점을 둔

역할 스트레스원인이다(Burtler, Grzywacs, Bass

& Linney, 2005).

Karasek(1979)이 직무스트레스 모형을 제안한

후 역할 스트레스 원인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실

행되었다. 이 모형에 따르면 역할과부하가 많아도

직무자율성이 높은 경우 정신적 긴장과 직무 불

만족(Karasek, 1979)과 심장혈관 질환(Karasek,

Baker, Marxer, Ahlbom & Teorell. 1981)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직무 요구의 하위 요소로는 역할 모호성, 과도

한 업무량, 역할 갈등이 있는데 먼저, 업무량 측면

에서 보면 과도한 업무량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

고,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요인인 역

할 갈등은 개인이 둘 또는 그 이상의 사회적 지

위(역할)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상반된 기대

역할을 요구받아 경험하게 되는 갈등을 의미한다.

맞벌이 부부와 여성의 사회적 진출 증가로 인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온 일-가정 갈등은 이러한

역할 갈등에서 유발된 것으로서 일과 가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어렵기 때

문에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일-가정 갈등 또한

직무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Burtler et al, 2005).

어떠한 역할 관련 직무스트레스원인이 직무스

트레스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연구는 많으나

직무스트레스원인이 어떠한 심리적 과정을 거쳐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연구는 드

문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를 가져

오는 역할 스트레스원인 가운데 많은 연구가 진

행되어 왔고 대표적 변인으로 볼 수 있는 역할과

부하와 일-가정갈등을 선택하여 이러한 변인들이

직무스트레스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변인들이 심리적 통제

감이라는 심리적 과정을 거쳐 직무스트레스에 영

향을 주게 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역할과부하

와 일-가정 갈등은 주어진 시간 내에 해야 할 일

이 많다거나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가

정 일을 소홀히 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에서 두 변인 모두 시간통제와 관련이 높을 것으

로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변인을 선행변

인으로 선택하였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 지각하는 역할과부하가 많

고 일-가정 갈등이 심할수록 자신에게 주어진 시

간을 제대로 조절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각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시간 통제감이 역할과부하와 일-가정 갈등

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시간 통제감

지난 20년간, 많은 직업들이 조직 재구성, 기술

혁신, 새로운 경영원칙 도입 결과로 인해 변해왔

다. 전문직과 관리직에서는 업무 재량권과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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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이 증가되어 왔고 이와 더불어 일을 처리하

는데 있어서 속도나 시간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일의 강도와 시간적인 압박이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e.g., Endler, Marcrodimitris

& Kocovski, 2000; de Jonge, 1996). 이러한 맥락

에서 직무의 시간적 측면에 관한 자기 관리가 중

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개인마다 시간 통제감을 지각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시간 통제감은 Dipboye, Macan, Philips와

Shahani(1990)에 의해서 처음 소개가 되었으며,

목표 설정, 일정, 및 시간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

여 관리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신념으로 정의하

고 있다. 시간 통제감에 대한 지각도가 높으면 종

업원들은 시간을 능숙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믿

음이 생기고, 시간을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사

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이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게 된다(Macan, 1994).

이러한 시간 통제감은 조직 내에서 직무스트레

스, 직무만족, 수행 등의 결과 변인과 관련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Macan et al., 1990; Macan,

1994).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믿는 종업원

들은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조절해서 업무를 처

리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업무 처

리 과정에서 좌절감을 덜 느낄 수 있으며 결과적

으로 스트레스를 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Macan(1994)의 연구에서 종업원을 대상으로 시간

관리 훈련을 실시한 결과 종업원들의 목표 설정,

업무 우선순위 설정, 일정조정, 업무조직화 등의

행동 등이 향상되었고, 이를 통해 시간을 잘 관리

할 수 있다는 믿음인 시간 통제감이 높아졌으며,

최종적으로 직무긴장과 신체화 증상이 유의하게

낮아졌고, 직무만족이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

타났다. Macan 등(1990)의 또 다른 연구에서도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 학교 및 신체화 긴장

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간 통제

감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낮을 것으로 기대

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가설 1 : 시간 통제감은 직무스트레스와 부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다. 즉, 개인이 지각하는 시간 통

제감이 높으면 직무스트레스의 수준은 낮으며, 시

간 통제감이 낮을 경우 직무스트레스 수준은 높

을 것이다.

역할과부하

역할과부하는 종업원이 주어진 시간, 자신의 능

력, 또는 다른 제한 요건으로 인해 자신에게 기대

되는 책임이나 활동이 너무 많다고 지각하는 상

황을 의미한다(Rizzo, House, & Lirtzman, 1970).

역할과부하는 역할 갈등 및 역할애매성과 더불어

역할 관련 직무스트레스원 가운데 하나로서 역할

과부하로 인해 결과적으로 직무스트레스가 높아

지고(예, Perrewe, Zellars, Rossi, Ferris, Kacmar,

Liu, Zinko, & Hochwarter, 2005), 직무수행이 낮

아진다는(예, Gilboa, Shirom, Fried, & Cooper,

2008)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역할과부하에

대한 지각이 강할수록 개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제 때에 끝내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

고 이로 인해 심리적 긴장이나 부담을 지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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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즉 역할과부하는 직무스트레스를 증가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Quick과 Quick(1984)은 역할과부하에는 개인이

제한된 시간 내에 수행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

은 양의 업무가 부여되는 양적 과부하

(quantitative overload)와 직무를 수행하는데 요구

되는 기술, 지식, 능력 및 자격이 부족하여 나타나

는 질적 과부하(qualitative overload)가 있는데,

두 종류의 과부하 모두가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한

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적과부하에 초

점을 두고 아래와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2-1 : 역할과부하는 직무스트레스와 정적

인 관련이 있을 것이다. 즉, 역할과부하가 많을수

록 지각하는 직무스트레스 정도가 높을 것이다.

시간 통제감은 개인의 계획성 있는 행동의 영

향을 받지만 동시에 업무특성의 영향을 받을 수

도 있다. 실제 시간 통제감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

특성 요인들을 살펴보면 직무 자율성은 정적, 역

할과부하는 부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Claessens, Eerde, Rutte & Roe, 2004). 종업

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부하가 높다고 지

각할 경우 주어진 시간에 비해 해야 할 일이 많

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효과적으로 시

간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어렵다고 지각할 가

능성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

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2-2 : 역할과부하는 시간 통제감과 부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다. 즉, 역할과부하가 많으면 지

각된 시간 통제감은 낮을 것이다.

일-가정 갈등

직장을 가진 개인들은 업무에서 해야 할 역할

과 가정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

한 갈등을 일-가정 갈등이라 한다. 일-가정 갈등

은 직업 역할이 가정에서의 역할 수행을 방해하

는 것(Work-to-Family Conflict, WFC)과 가정에

서의 역할이 직업역할을 방해하는 것

(Family-to-Work Conflict, FWC)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많은 연구자들은 일-

가정 갈등을 양 방향으로 구분하지 않았으나

(Moen & Dempster-McClain, 1987). 최근의 연구

에서는 WFC와 FWC를 구분하여 일-가정 갈등은

양 방향 모두에서 발생하고, WFC와 FWC는 개념

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구분 될 수 있으며 선행요

인이나 그 결과들도 다르다는 점이 밝혀졌다

(Frone, Russel & Cooper, 1992; Frone, Yardley

& Markel, 1997; Greenhaus & Parasuraman,

1999).

일-가정 갈등의 방향 이외에 일-가정 갈등의

유형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어 왔는데,

Greenhaus와 Beutell(1985)는 이러한 역할 갈등을

시간에 기초한 갈등(time-based conflict), 긴장에

기초한 갈등(strain-based conflict), 그리고 행동

에 기초한 갈등(behavior-based conflict)으로 구

분한 바 있다.

시간근거 갈등과 관련해 Voydanoff(1988)는 직

장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한

역할에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되면 다른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Chung(1988)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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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에 관한 연구 중 다양한 역할 수행에서 오는

과중함이 시간 제약과 시간부족을 일으키며, 일-

가정 갈등에서도 두 역할간의 양립 할 수 없는

시간요구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난다고 했다.

긴장근거 갈등은 한 역할에서 경험된 긴장과

피로가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끼쳐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말한다. 긴

장근거 갈등은 시간근거 갈등과 구분이 되어 있

지만 이러한 구분은 지각된 갈등 내용에 따른 것

이며 실제로는 시간 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긴장

유발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이두영, 2003).

마지막으로 행동근거 갈등은 예를 들어 직장에

서는 이성적이고 절제된 행동이 요구되지만, 가정

에서는 개방적이고 온화한 행동이 기대 될 때 일

어 날 수 있으며, 넓은 의미로는 긴장근거 갈등에

포함될 수 있다(O'Dricoll, Ilgen & Hildreth,

1992). 그러나 행동근거 갈등 유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 갈등에서 많이 연구되

는 시간에 기초한 갈등에 초점을 두고자 하다.

Voydanoff(1988)는 직장과 가정에서 요구되는 두

가지 역할과 관련해서 하나의 역할에 많은 시간

을 소비하게 되면 다른 역할을 수행할 시간이 부

족하기 때문에 심리적 갈등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심리적 갈등은 건강 위험, 낮은 생애 만족,

불안, 직무 스트레스, 낮은 결혼 만족도를 가져오

는 것으로 나타났다(Kelly & Voydanoff, 1985;

Greenhaus & Beutel, 1985; Pleck, 1985; Small &

Riley, 1990; Voydanoff, 1987).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경우 상대적으로 가정에 충실하기

어렵게 되고 이로 인해 가정에서의 불만이 직무

스트레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가정

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경우 일에 충실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사나 동료로부터 또는 자신 스

스로에 대한 질책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가정 갈등은 직무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일-가정 갈등이 강할수록 종업원들은 일

과 가정 모두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럴 만한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각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시간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다는 믿

음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일-

가정 갈등은 시간 통제감과 부적으로 관련될 것

으로 가정할 수 있다.

가설 3-1 : 일-가정 갈등은 직무스트레스와 정

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즉, 일-가정 갈등이 높

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수준은 높을 것이다.

가설 3-2 : 일-가정 갈등은 시간 통제감과 부적

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즉, 일-가정 갈등이 높을

수록 지각된 시간 통제감은 낮을 것이다.

시간 통제감의 매개 효과

위에서도 기술하였지만 역할과부하가 많고 일-

가정 갈등이 심할수록 개인이 경험하는 직무스트

레스 수준은 더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

서 어떠한 심리적 기제가 작용하는지를 밝히는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역할과부하와 일-가

정 갈등이 직무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선행변인들로 인해 개인

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이로 인해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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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즉 시간

통제감이 부분적인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

다.

시간 통제감의 매개 역할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역할과부하와 직무 자율성이 결과변인

인 직무 긴장, 직무 만족, 직무 수행 간의 관계에

서 시간 통제감이 완전 매개한다고 가정하였다

(Macan, 1994). Jex와 Elacqua(1999)는 목표 설정,

업무 우선권 설정과 스트레스 사이에 시간 통제

감이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을 발견했고,

Davis(2000)의 연구에서 시간 통제감은 조직이 일

하는 방식과 직무 긴장, 신체적 긴장, 직무 만족

사이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Claessens 등(2004)이 역할과부하와 직무 스트

레스 간에 시간 통제감의 완전매개 모형과 부분

매개 모형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부분매개 모형의

모형 적합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

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시간 통제감이 역할

과부하 및 일-가정 갈등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

는 영향을 부분매개 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가설 4-1 : 시간 통제감은 역할과부하와 직무스

트레스를 부분적으로 매개 할 것이다.

가설 4-2 : 시간 통제감은 일-가정 갈등과 직

무스트레스를 부분적으로 매개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가설을 모형화하면 그림 1과 같다.

방 법

조사대상자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는 현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장인으로 한정하였다. 총 15개 조

직을 대상으로 329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271

부를 회수하여 약 82%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 설

문지들 가운데 현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응답과 상당수 문항에 응답을 하지 않거

나, 동일 변인 내에서 역문항에 대한 응답이 다른

문항들에 대한 응답과 다르게 나타난 불성실 응

답 49부를 제외한 총 22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살펴보면 남성

이 87명(39.2%), 여성이 134명(60.4%), 미혼 104명

(46.8%), 기혼 117명(52.7%)이었다. 최종학력은 4

년제 대학졸업이 129명(58.1%)로 가장 많았으며.

직무분야는 기타를 제외한 관리/지원이 71명(32%)

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다. 직급은 사원급

과 대리급이 각기 137명(61.7%), 33명(14.9%)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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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학적 변인 구분 남성 여성

결혼여부 미혼 31 (35.6%) 74 (55.2%)

기혼 56 (64.4%) 59 (44%)

결측치 0 1 (0.7%)

최종학력 고졸이하 11 (12.6%) 7 (5.2%)

전문대졸 11 (12.6%) 38 (28.4%)

4년제대학졸업 49 (56.3%) 80 (59.7%)

석사 10 (11.5%) 7 (5.2%)

박사 5 (5.7%) 0

결측치 1 (1.1%) 2 (1.5%)

직장유형 중소기업 30 (34.5%) 46 (34.3%)

대기업 45 (51.7%) 66 (49.3%)

결측치 12 (13.8%) 22 (16.4%)

직급 사원급 32 (36.8%) 105 (78.4%)

대리급 25 (28.7%) 8 (6%)

과장급 15 (17.2%) 5 (3.7%)

차장급 5 (5.7%) 0

부장급 이상 5 (5.7%) 0

결측치 5 (5.7%) 16 (11.9%)

직무분야 영업 8 (9.2%) 6 (4.5%)

관리/지원 33 (37.9%) 36 (26.9%)

연구/개발 13 (14.9%) 11 (8.2%)

생산 7 (8%) 0

기술 16 (18.4% 1 (0.7%)

기타 9 (10.3%) 73 (54.5%)

결측치 1 (1.1%) 7 (5.2%)

전체 87 (100%) 134 (100%)

나이 범위: 22∼58
M: 38.26세

SD: 9.6세

M: 30.83세

SD: 6.31세

현 직장 근속년수 범위: 6개월∼462개월 M: 10년 4개월 M: 5년 7개월

총 직장 근속년수 범위: 6개월∼468개월 M: 12년 5개월 M: 7년 8개월

표 1.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

전체 비율의 75% 이상을 차지하였다. 연령은 평

균 33.93세이고 현 직장에서 근무한 개월 수는 평

균 7년 7개월이었다. 성별에 따른 각 인구통계학

적 변인에서의 특성은 표 1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직급에서 여성의 경우 일반 사원비율이 높

았고, 이에 따라 나이, 근속연수 등이 남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변인에서는 남성과

비교에 큰 차이가 없었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모두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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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과부하. 역할과부하를 측정하기 위해 Huges

(1989)가 개발한 업무요구 6개 문항 가운데 직무

환경이 아닌 대인관계에서 요구하는 1문항을 제

외한 5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는

“나의 업무는 지키기 어려운 마감시한이 있다”와

“나는 과도한 양의 업무를 처리하기를 요구받는

다.”이며, 측정된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역할과부

하가 많음을 의미한다. 5개 문항 가운데 문항-전

체상관이 일반적 수준인 .30 이하의 값을 지닌 문

항 5번을 제거한 4개 문항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

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값은 .76으

로 나타났다.

일-가정 갈등. 일-가정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탁진국(2006)이 사용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탁진국

은 Netmeyer, Boles와 McMurrian(1996)이 개발한

일-가정 갈등척도 5개 문항과 가정-일 갈등척도

5개 문항 가운데 각 척도에서 요인계수가 높은

두 문항씩 선정하여 총 4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는 “나는 집에서 해야 하는 일 때문에

회사에서 종종 피곤함을 느낀다”, “회사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 관심사를 가

질 시간이 없다”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가정

갈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값은 .77로 나타났다.

시간 통제감. 시간 통제감을 측정하기 위해

Macan(1994)이 개발한 5개 문항을 번안하여 사용

하였다. 문항의 예는 “업무와 관련한 시간 관리를

잘 하고 있는 편이다”, “나는 나의 업무를 잘 관리

할 수 있다고 느낀다” 등이며, 측정된 척도 점수가

높으면 시간을 잘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5 개 문항 가운데 문항-전체상관이 일반적 수

준인 .30 이하의 값을 지닌 문항 2번과 5번을 제거

한 3개 문항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신뢰도 분

석 결과 Cronbach's α값은 .77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직무긴장 정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Warr(1990)가 개발하고 Sevastos,

Smith와 Cordery(1992)가 수정한 직무 긴장 척도

16개 문항을 박량희(2007)가 번안한 문항을 사용

하였다. 문항의 예는 “업무가 끝난 후에도 내가

맡은 일에 대해 계속 걱정 한다”, “업무가 다 끝

나도 긴장을 풀기가 힘들다”, “업무가 끝나면 피

곤함을 느낀다”이며, 측정된 척도 점수가 높을수

록 직무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박량

희(2007)의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α는 .7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95이었다.

분석

변인간의 상관분석을 위해 SPSS 12.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에 제

시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AMOS 7.0 프로그램을 활용한 구조방정식 모델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사용하였다.

결 과

측정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및 상호상관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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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 성별 -

2 나이 -.38
**

-

3 결혼유무 -.17
*

.61
**

-

4 근속년수 -.24
**

.82
**

.49
**

-

5 학력 -.09 -.07 -.02 -.19** -

6 직장유형 -.04 .10 .20** .22** -.36** -

7 역할과부하 .13* -.19** -.09 -.15* .10 .14* -

8 일-가정 갈등 .12 -.20
**

-.09 -.19
**

.11 .03 .55
**

-

9 시간 통제감 -.01 .23
**

.19
**

.17
**

.07 -.14
*

-.13 -.23
**

-

10 직무스트레스 .27
**

-.31
**

-.26
**

-.20
**

.04 .07 .55
**

.59
**

-.22
**

-

M 1.61 33.93 1.53 7.65 2.74 1.51 3.10 2.63 3.68 2.74

SD .52 8.65 .50 8.20 .82 .50 .80 .88 .69 .97

표 2.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

**P < .01, *P < .05.

주. 성별: 남성은 1, 여성은 2로 코딩. 결혼유무: 미혼은 1, 기혼은 2로 코딩, 직장유형: 중소기업 1, 대기업 2로 코딩, 근속년

수: 현재 직장에서 근무한 연 수(최소 6개월 이상)

관 값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먼저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

를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여성일수록 역할과부하

가 많다고 지각하고 직무스트레스가 더 강한 경

향이 있었다. 연령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역할

과부하가 적고 일-가정갈등을 덜 지각하고 시간

통제감은 더 크게 지각하며 직무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와

관련해서는 기혼일수록 시간 통제감을 더 크게

지각하며 직무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직장 근속연수가 많을수록 역할과부하가 적

다고 느끼고, 일-가정 갈등을 덜 지각하고, 시간

을 통제하기가 좀 더 쉽다고 지각하며, 직무스트

레스를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유형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일수록 역

할과부하가 많다고 느끼고 시간을 통제하기가 어

렵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간 통제감은 직무스트레스와 부적인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22, p < .01).

역할과부하는 시간 통제감과는 부적으로 관련되

었으나 유의하지 않았으며(r = -.13, p > .01), 직

무스트레스와는 유의미하게 관련되었다(r = .55, p

< .01). 일-가정 갈등은 시간 통제감(r = -.23, p

< .01)과 직무스트레스(r = .59, p < .01) 모두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통제감의 매개효과 검증

표 3은 앞의 그림 1에서 제시한 모형에 대한

부합도 지수를 나타낸다. 표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부합지수가 .90이상이고 RMSEA가 .05보다 작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시간적 통제감의 부분 매개모

형의 부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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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2 df RMSEA CFI TLI NFI

연구모델 395.18 238 .05 .96 .95 .90

표 3. 연구모델의 부합도

그림 2. 연구 모델의 표준화된 경로계수

각 가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2에서 보

듯이 시간 통제감은 직무스트레스와 부적으로 유

의하게 관련되었으며,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

다. 역할과부하는 시간 통제감과 유의하게 관련되

지 않았으나 직무스트레스와는 정적으로 유의하

게 관련되었다. 따라서 가설 2-1은 지지되지 않았

고 가설 2-2는 지지되었다. 일-가정 갈등은 시간

통제감과 부적으로 유의하게 관련되었으며 직무

스트레스와도 정적으로 유의하게 관련되었다. 이

는 가설 3-1과 3-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그림 2에서 보듯이 일-가정 갈등이 직무

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

고 일-가정갈등과 시간 통제감 간의 경로, 그리고

시간 통제감과 직무스트레스간의 경로 또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가정갈등이 직무스

트레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시간 통제

감을 통해 직무스트레스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간 통제감이

일-가정갈등과 직무스트레스간의 관계를 부분적

으로 매개한다는 가설 4-2는 지지되었다. 반면 역

할과부하는 직무스트레스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시간 통제감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 따라서 시간 통제감이 역할과부하와

직무스트레스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한다는

가설 4-1은 지지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역할 스트레스원인에 속하는

역할과부하와 일-가정 갈등이 직무스트레스에 미

치는 영향에 있어서 시간 통제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 결과, 전

체 모형의 부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간 통제감은 일-가

정 갈등과 직무스트레스 사이에서 부분 매개역할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역할과부하와 직무스

트레스 사이에서는 매개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역할과부하는 직무스트레스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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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시간 통제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역할과부하와

일-가정 갈등은 직무스트레스와 부적인 관계를

가지며, 일-가정 갈등은 시간 통제감에 부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 통제감

은 직무스트레스와 부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갈등은 시간근거 갈등에서 나

온 것처럼 일과 가정에서 모두 역할이 커지면 시

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

끼게 되고 이로 인해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역할과부하와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시간 통제감의 매개효과가 발견되지 않

은 것은 과거 연구 결과(Claessens et al, 2004)와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역할과부하와 시간 통제감

과의 상관 (r = -.13)은 .05수준에서 유의하지 않

았지만 .06수준에서는 유의하였다. 따라서 단순 상

관 분석 결과만을 높고 보면 역할과부하가 많다

고 지각할수록 시간에 대한 통제감은 낮은 것으

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역할

과부하와 시간 통제감과의 경로가 유의하게 나오

지 않은 이유는 역할과부하와 일-가정 갈등간의

상관이 다소 높기 (r = .55) 때문에 이 두 변인을

동시에 넣고 분석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일-가

정 갈등은 시간 통제감과 유의하게 관련되었으나

역할과부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을 가능

성이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기여는 그동안 직무스트레스

연구에서 크게 다루지 않았던 직무스트레스원인

과 직무스트레스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심리적 변

인에 관한 연구를 경험적으로 실행하여 시간 통

제감이 매개변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전체 모형의 부

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간 통제감이

역할과부하와 직무스트레스간의 관계는 매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추후 연구에서는 시간 통제

감 이외에 이러한 과정을 매개할 수 있는 다른

심리적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본 연구 결과가 실무적인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바로는 첫째, 시간 통제감이 직무스트레스와

부적인 관계로 나타났기 때문에 조직에서는 개인

이 지각하는 시간 통제감을 증대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직무에 대한 재량권

을 좀 더 부여한다거나 또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시간관리 교육을 통해 이들이 자신의 시간을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만

들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노력은

일-가정 갈등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과거 연구에서와 동일하게 일-가정 갈등

이 직무스트레스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조직에서는 일-가정 갈등을 감

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종업원들을 지원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제, 집중 근로

시간 프로그램, 그리고 탄력근무제와 같이 개인이

업무 시간을 좀 더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먼저 변인들의 인과관

계를 검증하는데 종단적 연구를 실행하지 못하고

횡단적 연구를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역할과부하

와 일-가정 갈등이 시간 통제감에 영향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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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지를 정

확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 참가한 조사대상자를 살펴보면

여성의 표본 수가 남성보다 많았으며 직급 또한

사원급이 약 62%를 차지하고 있어 다양한 직급을

표집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연구의 일반화

를 위해서 다양한 직급으로부터의 표집이 요구되

며, 특히, 직급이 올라갈수록 시간적인 압박이 더

커지기 때문에 직급이 높은 관리자들도 많이 포

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 가운데

최종적으로 사용한 문항의 수가 작다는 제한점이

있다. 특히 역할과부하와 시간 통제감은 신뢰도

분석 과정에서 두 개의 문항이 제거되었기 때문

에 3개의 문항만을 사용하게 되었다. 추후 연구에

서는 문항 수가 좀 더 많은 척도를 사용하여 재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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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fluence of Role overload

and Work-family Conflict on Job Stress:

Mediating Role of Perceived Control of Time

SeongCheon Kim JinKook Tak

Kwangwo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role overload and work-family

conflict on job stress as well as mediating roles of perceived control of time. Data were

collected from 222 white-color employees who had been employed for more than six months

and analyzed using correlat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g The results showed that role

overload and work-family conflict had positive relationships with job stress. However, only

work-family conflict ha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perceived control of time. Therefore

perceived control of time served as a mediator onl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job stress.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future

researches were discussed

Keywords: Workload, Work-family conflict, Perceived control of time, Job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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